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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우중충하더니대낮인데도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소나기가쏟아질것같았다.

문을열어놓고하늘과마당을내다보던영실은

자신의아내가물동이를들고나오는것을보았다.

“무엇을하려는거요?”

“빗물을받아두려고요. 금방비가쏟아질것같

아요.”

아내는하늘을올려다보며이야기했다.

“당신도더운데그곳에있지말고대청에나와

계세요.”

“그럴까? 올여름은유난히더운것같아.”

순간굵직한빗줄기가마당을적시기시작했다.

아내는급히몸을피하며부엌으로달려갔다.

빗소리가유쾌하게마당에떨어졌다.

아내가내놓은물동이에는조금씩빗물이채워

지기시작했다.

무심코밖을보던영실은무릎을내리쳤다.

“그래, 그거다.”

버선발로뛰어나온영실을보고아내는화들짝

놀랐다.

“아니, 대감! 지금무얼하시는거예요.”

“부인, 보시오. 드디어….”

영실은아내에게측우기에대해설명했고아내

는이해한듯고개를끄덕였다.

“당신덕분에큰일을해냈소.”

영실은곧측우기제작에들어갔다.

그러나여름이다가고새싹이움트고봄나비가

춤추는다음해가되어서야작업을마칠수있었다.

높이4 1 . 2센티미터, 지름1 6 . 5센티미터의원통

모양의쇠그릇이었다.

이발명으로장영실에겐‘정3품무관호군’의벼

슬이내려졌다.

천민출신으로‘정3품무관호군’의자리에오른

조선‘과학의아버지’장영실.

그가만든측우기는서양의것에비해약1 5 0년

이나앞선것이었다. 

하지만그가만들어낸발명품가운데는오늘날

기록만남아있을뿐, 실제전해져내려오지못하는

것이너무많다.

끊임없이연구하며발명하는것도물론중요하

지만, 그것을지키고후세에전하는것도중요하

다. 우리의역할은여기에있는지도모른다.

비의양을측정하라

오랫동안발명연구를했던장영실은채방별감

의자리를자청해경상도문경으로내려가게된다.

‘그곳에서여러종류의광물을다루다보면내게

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채3년이되기도전에장영실은한양으

로돌아온다.

“어서오시오.”

모두가장영실의한양귀환을축하했다.

“마마, 정4품호군장영실알현이오.”

장영실의인사가끝나기도전에세종은영실을

향해입을열었다.

“장공, 그대가필요하오. 내비의양을측정하는

기구를만들었으면하는데.”

장영실은세종의얼굴을올려다보았다. 한양으

로돌아온지3일도되지않아영실은또다시무거

운직책을맡게된다.

하지만결코쉬운일이아니었다. 여러방법을써

봤지만언제나결과는실패였다.

‘내가이연구에몰입한지도벌써6달이다되어

가는데소득이하나도없으니.’

사실측우기의제작은서운관에서맡은지2년

이넘어서도록진척이없던것이었다. 여러사람의

아이디어와노력으로도안되는일을장영실혼자

해낸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었다. 낮이지나고밤

이와도장영실의방에는불이꺼질줄몰랐다.

날이갈수록장영실의마음은초조해졌다. 그냥

그렇게해가바뀌었고살인적인더위가전국을감

쌌다.

경복궁 종소리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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